
아이들이 기억해요.
1.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부모님(보호자)과 매일 이야기해요.

2. 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요.

3. 등하교는 가능하면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해요.

아이들끼리만 다닐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로 여럿이 함께 다녀요.

4. 부모님(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놀러가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하면“부모님께 허락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해요.

5.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나쁜 감정이 있었다면, 또 내 몸을 만져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부모님(보호자)께 이야기해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진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하세요.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1.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 안전을 지켜요. 부모님(보호자)은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2. 아이가“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3.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 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 자치센터, 경찰, 공공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4.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5. 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요.

성폭력으로부터우리 아이 지키기 10계명

도움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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